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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용한 날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

인하며, 어둠을 가지고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을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정이 같이 나와서 힘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의 아뢸 것을 아뢰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 선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적인 기상도가 아

주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주일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

억을하고 이 모든 것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

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좁을 길을 택하고 King James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

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 목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주시오며 

이 난국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8월 15일 광복절, 또 건국일 기념행사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광복이 됐고, 또 나라가 갈라진 지 70년이 되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아버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70년 바빌론 포로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기들이 고대하던 그 

고국에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70년 이내에 분단이 난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정말 자유롭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고통 받고 있는 ‘예성’ 군을 위해서 기도 합니다.  

장이 꼬여서 유착이 돼서 소화가 안되고 오랫동안 수술을 받았지만 좋은 조짐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사

오니 우리 어머니 김광숙 자매님과 또 아들 ‘예성’ 군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계시록 18장에 나와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려

고 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미천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